
chapter 1

글 제목

이름
소속

1.1 투고하실 때 주의사항

1.1.1 장절 구분

장절 구분은 3단계까지만 씁니다.

\chapter, \section, \subsection

그래도 모자라면 \paragraph는 허용합니다.

1.1.2 사용자 정의 명령 지양

preamble에 다음과 같은 명령은 삼가주세요. 귀찮더라도 그냥 다
입력해서 원고를 작성해주세요.

\newcommand{\begin{equation}}{\beq}
\newcommand{\end{equation}}{\eeq}

\newcommand{\insertgraphic}[2]{%
\begin{figure}

\centerfloat % memoir에서 제공하는, \centering 비스무레한 명령어입니다.
\includegrpahics[width=\textwidth]{#1}

\cap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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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figure}

1.1.3 레이아웃에 변경을 가하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 \vspace*{3cm} 같이 간격을 띄우거나 특정 페이지의
세로길이를 늘이려고 \enlargethispage{3cm} 같은 명령을 쓰지
말아주세요.
특정글자를키우거나줄이기위해 \huge, \Large등의명령을

쓰거나 \begin{small}... \end{small} 등으로 감싸지 마세요.

1.1.4 상대적 단위를 가급적 써주세요

예를들어그림의길이를정할때다음과같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includegraphics[width=5cm]{foo}
==> \includegraphics[width=.5\textwidth]{foo}

1.1.5 그림 삽입

그림의 확장자 (.jpg/ .pdf/ .png 따위)는 생략합니다. 스케일러
블그림은 pdf를권장하고요, 비트맵그림은 jpg나 png 어느것이든
관계없습니다만, 해상도는 300dpi 내지 600dpi 정도면좋겠습니다.
(해상도가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탈입니다.)

1.2 두 번째 섹션

하수는두산틈에서나와돌과부딪쳐싸우며, 그 놀란파도와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만좌로써는그무너뜨리고내뿜는소리를족히형용할수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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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산중의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와 포고의
소리를듣게되어드디어귀에젖어버렸다. 내가 일찍이문을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퉁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뭇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급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탓이요, 찻물이 끓는 듯이 문무가 겸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거문고가 궁우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
에 바람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특히흉중에먹은뜻을가지고귀에들리는대로소리를만든
것이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 ·황화 ·진천 등의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을 거쳐 백하가 되었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였다.

1.3 세 번째 섹션

1.3.1 세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서브섹션

내가 막 요동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뜨거운 볕
밑을가노라니홀연큰강이앞에당하였다. 또한 물결이산같이일
어나끝을볼수없으니, 이것은대개천리밖에서폭우가온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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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묵도하는
것인줄알았더니, 나중에알고보니물을건너는사람들이물이돌아
탕탕히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었다. 또한
어느 겨를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1.3.2 세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서브섹션

그위험함이이와같으니, 물소리를들어보지못하고모두말하기를,
“요동들은평평하고넓기 때문에물 소리가크게울지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 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있으므로눈이오로지위험한데만보면서무서움을느껴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또 들리는 소리가 있겠는가.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
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바야흐로 귀로 무서움을 느끼니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패러그래프 산중의내집문앞에는큰시내가있어매양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
(車騎)와 포고 (砲鼓)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 버렸
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퉁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 (淸雅)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언덕이무너지는듯한것은듣는이가분노(憤怒)한
탓이요, 뭇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교만 (驕慢)한 탓
이요, 천둥과우레가급한것은듣는이가놀란탓이요, 찻물이끓는
듯이문무(文武)가겸한것은듣는이가취미로운탓이요, 거문고가
궁우 (宮羽)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에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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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
특히흉중(胸中)에먹은뜻을가지고귀에들리는대로소리를만든
것이다.

일야구도하기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 (塞外)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 (楡河)와 조하 (潮河) ·
황화(黃花) ·진천(鎭川)등의모든물과합쳐밀운성밑을거쳐백하
(白河)가 되었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
(下流)였다.

1.4 그림, 표 삽입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이목이 누가 되지
않고, 이목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을 더욱 밝혀서 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 발을 말굽을 밟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무릇 아홉 번 건너는데도 걱정이 없어 의자 위에서 좌와
하고 기거하는 것 같았다.
옛날우는강을건너는데, 황룡이배를등으로져서지극히위험

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 속에 밝고 보니, 용이거나 지렁이
거나, 크거나 작거나족히관계될바없었다. 소리와 빛은외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같거든,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 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임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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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figure}
\centerfloat
\includegraphics[width=.75\linewidth]{example-image-A}
\caption{그림 캡션은 그림 밑에 %
답니다.}\label{fig:example_image_a}

\end{figure}

A
〈그림 1.1〉 그림 캡션은 그림 밑에 답니다.

나는 산중의 내 집에 돌아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험해보고, 몸 가지는 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따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

침밥을 먹었다. 십여 리 남짓 가서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복이 국궁을 하고 말 앞으로 달려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현신함을아뢰오.” 한다. 태복이란자는정진사의
말을맡은하인이다. 산기슭이아직도가리어백탑은보이지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내리락하여 현란했다.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붙어 의지하는 데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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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begin{marginfigurefigure}
\centerfloat
\includegraphics[width=\marginparwidth]{example-image-B}
\caption{마진 영역에도 그림을 넣을 수 %
있습니다.}\label{fig:marginfigure}

\end{marginfigure}
B

〈그림 1.2〉 마진 영
역에도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볼 만하구나!” 정 진사가,
“이천지간에이런넓은안계를만나홀연울고싶다니그무슨말씀
이오?”하기에나는, “참그렇겠네, 그러나아니거든! 천고의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아직까지 그 울음 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 보진 못했소이다.
사람들은다만안다는것이희로애락애오욕칠정중에서 ‘슬픈감정
[哀]’만이울음을자아내는줄알았지, 칠정이모두울음을자아내는
줄은모를겝니다. 기쁨 [喜]이극에달하면울게되고, 노여움 [怒]이
사무치면울게되고, 즐거움 [樂]이극에달하면울게되고, 사랑 [愛]
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 [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
[欲]이사무치면울게되니, 답답하고울적한감정을확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벽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
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요?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이러한지극한감정을겪어보지도못한채교묘하게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 [哀]’에다 울음을 짜 맞춘 것이오. 이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소리는참고억눌리어천지사이에쌓이고맺혀서감히터져
나올수없소이다. 저한나라의가의는자기의울음터를얻지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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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하여 필경은 선실을 향하여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그래, 지금 울 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
겠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
끼는 ‘정’이란 무엇이오?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친척들이눈앞에가득히차있음을보리니기쁘고즐겁지않을
수 없을 것이오.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리오?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
염없이 울부짖는 것이라,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 · 환란 · 근심 ·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먼저 울어서
제조문(弔問)을제가하는것이라고한다면이것은결코갓난아이
의 본정이 아닐 겝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갑갑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 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 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비로봉 꼭대기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곳에한바탕통곡할 ‘자리’를잡을것이요, 황해도 장연의
금사 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얻으리니, 오늘 요동
벌판에 이르러 이로부터 산해관 일천이백 리까지의 어간은 사방에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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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table}
\caption{표 캡션은 표 위에 %
답니다.}\label{tab:example_table_a}

\begin{tabu}{X[c,1]X[1.5]X[3]}
\toprule

\rowfont{\sffamily} 성명 & 소속 & 행적 %
\tabularnewline

\midrule
홍길동 & 활빈당 & 조선 연산군 때의 도적이다. ... %

\tabularnewline
전우치 & 송도 출신 & 조선시대 중기의... %

\ccnm{청장관전서}에서는... \tabularnewline
장길산 & 황해도 구월산 & 조선 숙종 때의 도적이다... %
\tabularnewline

\bottomrule
\end{tabu}
\end{table}

〈표 1.1〉 표 캡션은 표 위에 답니다.

성명 소속 행적
홍길동 활빈당 조선연산군때의도적이다. 조선

왕조실록과 몇몇 문헌에 행적이
간략히 적혀 있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의모델이
되는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우치 송도 출신 조선시대중기의기인이다. 호는
우사 (羽士). 본관은 남양 전씨.
서경덕의 문인이다. 《전우치전》
의 주인공으로 실존인물일 가능
성이 높다. 흔히 지금의 개성인
송도 출신이라 하나, 《청장관전
서》에서는전라남도담양이고향
이라고 한다.

장길산 황해도 구월산 조선 숙종 때의 도적이다. 조선
왕조실록의숙종실록에장길산에
관한기사가짧게언급되어있으
나생몰연도나다른행적에대해
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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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식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Etiam
lobortis facilisis sem. Nullam nec mi et neque pharetra sollici-
tudin. Praesent imperdiet mi nec ante. Donec ullamcorper, felis
non sodales commodo, lectus velit ultrices augue, a dignissim nibh
lectus placerat pede. Vivamus nunc nunc, molestie ut, ultricies vel,
semper in, velit. Ut porttitor. Praesent in sapie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Duis fringilla tristique
neque. Sed interdum libero ut metus. Pellentesque placerat. Nam
rutrum augue a leo. Morbi sed elit sit amet ante lobortis sollic-
itudin. Praesent blandit blandit mauris. Praesent lectus tellus,
aliquet aliquam, luctus a, egestas a, turpis. Mauris lacinia lorem
sit amet ipsum. Nunc quis urna dictum turpis accumsan semper.

x̄ =
1

n

i=n∑
i=1

xi =
x1 + x2 + . . . + xn

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Etiam
lobortis facilisis sem. Nullam nec mi et neque pharetra sollici-
tudin. Praesent imperdiet mi nec ante. Donec ullamcorper, felis
non sodales commodo, lectus velit ultrices augue, a dignissim nibh
lectus placerat pede. Vivamus nunc nunc, molestie ut, ultricies vel,
semper in, velit. Ut porttitor. Praesent in sapie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Duis fringilla tristique
neque. Sed interdum libero ut metus. Pellentesque placerat. Nam
rutrum augue a leo. Morbi sed elit sit amet ante lobortis sollic-
itudin. Praesent blandit blandit mauris. Praesent lectus tellus,
aliquet aliquam, luctus a, egestas a, turpis. Mauris lacinia lorem
sit amet ipsum. Nunc quis urna dictum turpis accumsan semper.∫ ∞

0
e−αx2dx =

1

2

√∫ ∞

−∞
e−αx2dx

∫ ∞

−∞
e−αy2dy =

1

2

√
π

α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Etiam
lobortis facilisis sem. Nullam nec mi et neque pharetra sollici-
tudin. Praesent imperdiet mi nec ante. Donec ullamcorper, felis
non sodales commodo, lectus velit ultrices augue, a dignissim nibh
lectus placerat pede. Vivamus nunc nunc, molestie ut, ultricies vel,
semper in, velit. Ut porttitor. Praesent in sapien. Lorem i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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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Duis fringilla tristique
neque. Sed interdum libero ut metus. Pellentesque placerat. Nam
rutrum augue a leo. Morbi sed elit sit amet ante lobortis sollic-
itudin. Praesent blandit blandit mauris. Praesent lectus tellus,
aliquet aliquam, luctus a, egestas a, turpis. Mauris lacinia lorem
sit amet ipsum. Nunc quis urna dictum turpis accumsan semper.

∞∑
k=0

a0q
k = lim

n→∞

n∑
k=0

a0q
k = lim

n→∞
a0

1− qn+1

1− q
=

a0
1− q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Etiam
lobortis facilisis sem. Nullam nec mi et neque pharetra sollici-
tudin. Praesent imperdiet mi nec ante. Donec ullamcorper, felis
non sodales commodo, lectus velit ultrices augue, a dignissim nibh
lectus placerat pede. Vivamus nunc nunc, molestie ut, ultricies vel,
semper in, velit. Ut porttitor. Praesent in sapie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Duis fringilla tristique
neque. Sed interdum libero ut metus. Pellentesque placerat. Nam
rutrum augue a leo. Morbi sed elit sit amet ante lobortis sollic-
itudin. Praesent blandit blandit mauris. Praesent lectus tellus,
aliquet aliquam, luctus a, egestas a, turpis. Mauris lacinia lorem
sit amet ipsum. Nunc quis urna dictum turpis accumsan semper.

x1,2 =
−b±

√
b2 − 4ac

2a
=

−p±
√
p2 − 4q

2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Etiam
lobortis facilisis sem. Nullam nec mi et neque pharetra sollici-
tudin. Praesent imperdiet mi nec ante. Donec ullamcorper, felis
non sodales commodo, lectus velit ultrices augue, a dignissim nibh
lectus placerat pede. Vivamus nunc nunc, molestie ut, ultricies vel,
semper in, velit. Ut porttitor. Praesent in sapie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Duis fringilla tristique
neque. Sed interdum libero ut metus. Pellentesque placerat. Nam
rutrum augue a leo. Morbi sed elit sit amet ante lobortis sollic-
itudin. Praesent blandit blandit mauris. Praesent lectus tellus,
aliquet aliquam, luctus a, egestas a, turpis. Mauris lacinia lorem
sit amet ipsum. Nunc quis urna dictum turpis accumsan semper.

∂2Φ

∂x2
+

∂2Φ

∂y2
+

∂2Φ

∂z2
=

1

c2
∂2Φ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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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Etiam
lobortis facilisis sem. Nullam nec mi et neque pharetra sollici-
tudin. Praesent imperdiet mi nec ante. Donec ullamcorper, felis
non sodales commodo, lectus velit ultrices augue, a dignissim nibh
lectus placerat pede. Vivamus nunc nunc, molestie ut, ultricies vel,
semper in, velit. Ut porttitor. Praesent in sapie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Duis fringilla tristique
neque. Sed interdum libero ut metus. Pellentesque placerat. Nam
rutrum augue a leo. Morbi sed elit sit amet ante lobortis sollic-
itudin. Praesent blandit blandit mauris. Praesent lectus tellus,
aliquet aliquam, luctus a, egestas a, turpis. Mauris lacinia lorem
sit amet ipsum. Nunc quis urna dictum turpis accumsan semper.

1.5.1 Green’s theorem

Theorem 1 (Green’s theorem). Let C be a positively oriented,
piecewise smooth, simple closed curve in a plane, and let D be
the region bounded by C. If L and M are functions of (x, y) de-
fined on an open region containing D and have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s there, then∮

C
(Ldx+M dy) =

∫∫
D

(
∂M

∂x
− ∂L

∂y

)
dx dy

where the path of integration along C is counterclockwise.

In physics, Green’s theorem is mostly used to solve two-dimensional
flow integrals, stating that the sum of fluid outflows from a vol-
ume is equal to the total outflow summed about an enclosing area.
In plane geometry, and in particular, area surveying, Green’s the-
orem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area and centroid of plane
figures solely by integrating over the perimeter.

Proof. If it can be shown that if∮
C
Ldx =

∫∫
D

(
−∂L

∂y

)
dA (1.1)

and ∮
C
M dy =

∫∫
D

(
∂M

∂x

)
d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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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rue, then Green’s theorem follows immediately for the region
D. We can prove (1.1) easily for regions of type I, and (1.2) for
regions of type II. Green’s theorem then follows for regions of
type III.

Assume region D is a type I region and can thus be character-
ized, as pictured on the right, by

D = {(x, y)|a ≤ x ≤ b, g1(x) ≤ y ≤ g2(x)}

where g1 and g2 are continuous functions on [a, b]. Compute the
double integral in (1.1):∫∫

D

∂L

∂y
dA =

∫ b

a

∫ g2(x)

g1(x)

∂L

∂y
(x, y) dy dx

=

∫ b

a

{
L(x, g2(x))− L(x, g1(x))

}
dx. (1.3)

Now compute the line integral in (1.1). C can be rewritten as the
union of four curves: C1, C2, C3, C4.





chapter 2

나는 TEX을 왜 쓰는가?

박지원
북학파

2.1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다

하수는두산틈에서나와돌과부딪쳐싸우며, 그 놀란파도와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만좌로써는그무너뜨리고내뿜는소리를족히형용할수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
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산중의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와 포고의
소리를듣게되어드디어귀에젖어버렸다. 내가 일찍이문을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퉁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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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뭇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급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탓이요, 찻물이 끓는 듯이 문무가 겸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거문고가 궁우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
에 바람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특히흉중에먹은뜻을가지고귀에들리는대로소리를만든
것이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 ·황화 ·진천 등의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을 거쳐 백하가 되었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였다.
내가 막 요동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뜨거운

볕 밑을가노라니홀연큰강이앞에당하였다. 또한 물결이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가 온 것
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묵
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돌아탕탕히흐르는것을보면자기몸은물이거슬러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나면서물에빠지는것이기때문에, 그들이머리를들어우러러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었다.
또한 어느 겨를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함이이와같으니, 물 소리를들어보지못하고모두말하

기를, “요동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 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이것은물을알지못하는것이다. 요하가울지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 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볼수있으므로눈이오로지위험한데만보면서무서움을느껴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또 들리는 소리가
있겠는가.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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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없으니, 위험은오로지듣는데만있어바야흐로귀로무서움을
느끼니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이제야도를알았도다. 마음이어두운자는이목이누가되

지않고, 이목만을믿는자는보고듣는것을더욱밝혀서병이되는
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 발을 말굽을 밟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무릇 아홉 번 건너는데도 걱정이 없어 의자 위에서 좌와
하고 기거하는 것 같았다.
옛날우는강을건너는데, 황룡이배를등으로져서지극히위험

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 속에 밝고 보니, 용이거나 지렁이
거나, 크거나 작거나족히관계될바없었다. 소리와 빛은외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같거든,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 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임에랴.
나는 산중의 내 집에 돌아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험해보고, 몸 가지는 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따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

침밥을 먹었다. 십여 리 남짓 가서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복이 국궁을 하고 말 앞으로 달려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현신함을아뢰오.” 한다. 태복이란자는정진사의
말을맡은하인이다. 산기슭이아직도가리어백탑은보이지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내리락하여 현란했다.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붙어 의지하는 데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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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볼 만하구나!” 정 진사가,
“이천지간에이런넓은안계를만나홀연울고싶다니그무슨말씀
이오?”하기에나는, “참그렇겠네, 그러나아니거든! 천고의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아직까지 그 울음 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 보진 못했소이다.
사람들은다만안다는것이희로애락애오욕칠정중에서 ‘슬픈감정
[哀]’만이울음을자아내는줄알았지, 칠정이모두울음을자아내는
줄은모를겝니다. 기쁨 [喜]이극에달하면울게되고, 노여움 [怒]이
사무치면울게되고, 즐거움 [樂]이극에달하면울게되고, 사랑 [愛]
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 [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
[欲]이사무치면울게되니, 답답하고울적한감정을확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벽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
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요?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이러한지극한감정을겪어보지도못한채교묘하게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 [哀]’에다 울음을 짜 맞춘 것이오. 이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소리는참고억눌리어천지사이에쌓이고맺혀서감히터져
나올수없소이다. 저한나라의가의는자기의울음터를얻지못하고
참다 못하여 필경은 선실을 향하여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그래, 지금 울 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
겠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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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정’이란 무엇이오?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친척들이눈앞에가득히차있음을보리니기쁘고즐겁지않을
수 없을 것이오.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리오?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
염없이 울부짖는 것이라,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 · 환란 · 근심 ·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먼저 울어서
제조문(弔問)을제가하는것이라고한다면이것은결코갓난아이
의 본정이 아닐 겝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갑갑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 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 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비로봉 꼭대기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곳에한바탕통곡할 ‘자리’를잡을것이요, 황해도 장연의
금사 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얻으리니, 오늘 요동
벌판에 이르러 이로부터 산해관 일천이백 리까지의 어간은 사방에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2.2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하수(河水)는두산틈에서나와돌과부딪쳐싸우며, 그 놀란 파도
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戰車) 만승 (萬乘)과 전기
(戰騎) 만대 (萬隊)나 전포 (戰砲) 만가 (萬架)와 전고 (戰鼓) 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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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座)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
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 (蛟螭)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
다”하지만이는그런것이아니니, 강물소리는듣기여하에달렸을
것이다.
산중의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 (車騎)와
포고 (砲鼓)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 버렸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퉁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 (淸雅)한 탓이요, 산이 찢어
지고언덕이무너지는듯한것은듣는이가분노(憤怒)한탓이요, 뭇
개구리가다투어우는것은듣는이가교만(驕慢)한탓이요, 천둥과
우레가급한것은듣는이가놀란탓이요, 찻물이끓는듯이문무(文
武)가 겸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거문고가 궁우 (宮羽)
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 특히 흉중
(胸中)에 먹은 뜻을 가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만든 것이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 (塞外)로

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 (楡河)와 조하 (潮河) · 황화 (黃花) ·
진천 (鎭川) 등의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을 거쳐 백하 (白河)가
되었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 (下流)였다.
내가 막 요동 (遼東)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뜨거운 볕 밑을가노라니홀연큰강이앞에당하였다. 또한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
(暴雨)가 온 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묵도 (默禱)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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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건너는사람들이물이돌아탕탕히흐르는것을보면자기몸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 (眩氣)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머리를들어우러러보는것은하늘에비는것이아니라물을
피하여보지않으려함이었다. 또한어느겨를에잠깐동안의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함이이와같으니, 물 소리를들어보지못하고모두말하

기를, “요동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 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 (遼河)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 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면서 무서
움을 느껴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또 들리는
소리가있겠는가. 지금나는밤중에물을건너는지라눈으로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바야흐로 귀로
무서움을 느끼니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이제야도(道)를알았도다. 마음이어두운자는이목(耳目)

이누(累)가되지않고, 이목만을믿는자는보고듣는것을더욱밝
혀서병이되는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발을말굽을밟혀서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
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 (性情)
을 삼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강물소리가없어지고, 무릇아홉번건너는데도걱정이없어
의자 위에서 좌와 (坐臥)하고 기거 (起居)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 (禹)는 강을 건너는데, 황룡 (黃龍)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위험했으나사생(死生)의판단이먼저마음속에밝고보니,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족히 관계될 바 없었다. 소리
와 빛은 외물(外物)이니 외물이항상이목 (耳目)에 누 (累)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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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인생이세상을지나는데그험하고위태로운것이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 (病)이 되는 것임에랴.
나는 산중의 내 집에 돌아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험 (證驗)해보고, 몸 가지는 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글 제목
	투고하실 때 주의사항 
	장절 구분
	사용자 정의 명령 지양
	레이아웃에 변경을 가하지 말아주세요
	상대적 단위를 가급적 써주세요
	그림 삽입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서브섹션
	세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서브섹션

	그림, 표 삽입
	수식
	Green's theorem


	나는 TeX을 왜 쓰는가?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다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